
‘생활이’ 꽃피다 ㅣ	독자문예마당

나이들어 비우면

여유가 생겨

쉽게 비워질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이었다 

나이들어 시를 쓰면

경험과 연륜으로

시를 잘 쓸 것으로 여겼다

나의 착각이었다 

나이들면

생의 마지막 

자존의 끈을 부여잡고

비우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한다

시어는 허공을 헤매고 

여행은 기억의 저편에서

상실되는 추억일 뿐.

비우면 채워진단다

피안의 언덕에서

자존의 끈을 놓고

한바탕

굴렀으면 좋겠다

글. 오주석(일산동구	장항동)

빨리 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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